
<올해의 작가상 2016> 최종수상자 믹스라이스 

PEOPLE
2016 / 11 / 01

장승연

사회를 향한 진정성 있는 질문에 주목하다 
<올해의 작가상 2016> 최종수상자 믹스라이스

<식물 그래피티> 작업 앞에 선 믹스라이스 양철모(왼쪽)와 조지은(오른쪽)

국립현대미술관과 SBS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 2016> 최종수상자로 믹스라이스(조지은, 양철모)가 
선정됐다. 믹스라이스를 포함한 올해 4명(팀)의 선정작가 
김을 백승우 함경아는 8월 31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은 믹스라이스는 한국의 이주 노동자 및 재개발 
이슈에 꾸준히 주목해 온 프로젝트 그룹. 이번 전시에서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로 구축된 한국의 특수한 사회 시스템 속에 
감춰진 인간과 식물의 ‘이주(ûO)’ 현상에 주목했다. 인간이 사라진 
재개발 지역에서 채집한 여러 종류 식물의 형태를 스프레이 
페인트로 남긴 벽화작업, 그 식물들의 터전이었을 흙을 이용한 
설치작업, 재개발로 인해 원래 장소에서 뽑혀져 이식(û
)된 식물의 
이동 경로를 쫓는 영상작업 <덩굴연대기> 등이 소개됐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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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는 그동안 믹스라이스가 지속해 온 진지한 관심사와 
주제를 설치 영상 벽화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풀어내 주목받았다.

<올해의 작가상>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대표적인 정례 전시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개최됐던 
<올해의 작가>전을 모태로 한다. 2012년부터는 SBS문화재단과 
협력을 통해 한국현대미술의 독창성과 비전을 보여주는 역량 
있는 작가들을 후원하는 수상 제도로 변경,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제1회 행사에서 문경원, 전준호가 수상한 데 이어, 
2013년 공성훈, 2014년 노순택, 2015년 오인환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의 작가상 2016>전의 심사위원단은 
믹스라이스의 작업에 대해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강제이주 당하는 식물들의 모습을 통해 개발 우선 시대에 
벌어지는 커뮤니티의 붕괴 현상, 그리고 시간과 역사의 단절에 
대해 진정성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자본화된 땅의 
개념과 식물의 부재에 대한 주제를 벽화와 사진 설치 영상 작업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SBS문화재단은 
오는 12월 SBS 채널을 통해 후원작가 및 최종수상자의 작품 
세계를 담은 현대미술 다큐멘터리를 방영할 예정이다. http://ko-
reaartistpriz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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